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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권 박탈’ 로 떨고 있는 자, 

신문법 개정에 몽니 멈춰라

신문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개정안을 놓고 

퇴행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반발이 일고 있다. 신문법이 발의되자마자 한국신문협회(이사 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이하 편집인협회)가 “편집위원회 설치 등을 법률로 강제”한 것은 “신문 

편집인의 편집권을 침해”하고 “신문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억지를 쓴다.

편집위원회는 신문의 취재, 제작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이미 현행 신문법에도 관

련 규정이 있지만, 어떠한 강제력도 없다. 단지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만 표현되어 한계가 

명확하다. 신문법 개정안에는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취재·제작 및 편집의 자율성을 실질적으

로 보장하도록 했다. 독자권익위원회 회의 결과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해 언론사의 설명 책임도 

강화했다. 이는 언론사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강화해 궁극적으로는 신문에 대한 신뢰, 언론에 대한 신

뢰를 끌어올리는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을 핵심요소이다. 더욱이 개정 신문법을 바탕으로 공정성과 

공익성을 강화한 신문사에 공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신문협회와 편집인협회가 '정부 개

입이자 언론 통제'로 호도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

방송사에는 이와 비슷한 성격의 ‘편성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방송법이 의무화한 편성규

약에 따라 설치된 기구이다. 관련 조항을 보면, 법의 취지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방송법 4조 4항은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이 자율성을 확보해줘야 할 대상은 ‘방송사업자’가 아니라, 프로그램

이나 보도물 자체,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있는 제작 당사자들이라는 것이다.

신문협회와 편집인협회는 이번 신문법 개정안이 "신문의 자율권을 박탈"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

문사 전체 구성원들과 몇몇 사주들 가운데 자율권을 박탈당할까 두려워하는 쪽은 어느 쪽인가. 일부 

사주와 편집인들은 ‘신문 자율권’의 허울 아래 밖으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내부적으로

는 언론인들의 ‘자율성’을 누르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었고 이에 맞서 신문언론인은 긴장과 투쟁

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그런 사주, 편집인들이 신문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유로 자율성을 든 것은 

어불성설이다. 



신문법 개정안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자들의 행적을 되짚어보면, 신문법 개정 반대가 얼마나 어이

없는지 드러난다. 이들은 2009년 미디어법 개악을 틈타 종편을 탄생시켰다. 이들이 언론의 독립성을 

내팽개치고 권력과 코드를 맞춰온 시간만큼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 지형이 망가졌고 언론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이번 신문법 개정 취지와 같이 일찌감치 신문사 구성원들의 제작취재 자

율성이 보장되고 독자들에 대한 설명책임이 강화되었다면 한국 언론 추락에 강력한 제동을 걸 수 있

었을 것이다.

신문과 방송의 언론 철학은 원칙적으로 같다. 신문사의 편집위원회와 독자위원회, 그리고 방송사의 

편성위원회와 시청자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은 구성원의 자율성과 미디어수용자 권리 보호, 그리고 사

측에 대한 견제라는 같은 가치를 구현한다. 언론을 바로 세우기 위해 긴 세월 함께 싸워온 신문, 방

송 언론인이 이번에도 한 몸으로 뭉치는 것은 당연하다. 전국방송사노동조합협의회는 신문법 개정을 

가로막으려는 몽니를 신문 동지들에게만 닥친 장애물로 간주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를 언론 개혁 전

체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신문 동지들의 손을 잡고 정면으로 돌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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